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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부산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등 다양한 배출량 저감 정책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는 효과를 보고 있으나, 오존 농도는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오존은 NOx와 VOCs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로, 전구물질과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

므로 단순히 배출을 줄이기만 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현재 CMAQ, CAMx모델이 탑재된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물리·화학적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 기능은 채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박스모델(KAB)을 적용, 부산지역 고농도 오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물리·화학적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부산지역 오존 특성을 파악하고 오존 전구물질의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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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요
 기 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대 상 : 2020~2024년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 관측 농도 및 종관기상자료
 항 목 : 군집분석, CMAQ, KAB 모델을 활용한 과정분석, CAMx 모델을 활용한 기여도 분석

Ⅲ  연구결과
 최근 5년간 부산지역 도시대기측정소 25개소에 대한 고농도 오존 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며, 부산 북부 

내륙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됨. 이는 CAPSS(2022)에 따른 NOx, VOCs 배출량 분포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 부산시 고농도 오존은 전구물질 농도와 비선형적인 관계임을 확인함

 시간적 군집분석 결과 일반 여름형, 국지적 고농도형, 광역적 고농도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광역적 고농도형의 
경우 세 군집 중 평균 농도가 가장 높고 부산 전역에서 고농도 발생하는 위험군집으로 평가됨

 공간적 군집분석 결과 북부내륙형, 해안형, 도심/내륙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북부내륙형 군집에서 오존 평균 
농도 및 발생빈도 모두 높게 분석됨

 각 군집의 과정분석 결과, KAB기반 PA 결과는 CHEM 영향이 두드러지며, CMAQ 기반 PA는 부산의 해륙풍 
특성을 반영한 수송과정이 지배적으로 분석됨. 이 결과는 모델 구조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됨

 대부분의 군집에서 부산 이외의 지역(중국, 국내 등)의 기여율이 높고 부산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외부 
유입은 부산지역 내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근 지역과의 광역적 공동 관리가 필요함. 부산 기여분
에 대한 전구물질 기여도는 대부분의 군집에서 NOx 기원 오존의 비중이 높으므로 NOx 저감이 우선되어야 
하나, 북부내륙과 해안형에서는 VOCs 관리가 우선되는 것이 효과적임

Ⅳ  정책연계방안
 군집 유형별 맞춤 오존 관리 전략 우선순위 제시

Ⅴ  활용계획
 부산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자료 제공

담당부서 : 대기진단평가팀(☎051-309-2767)
팀장 : 박정옥,   담당자 : 송경주


